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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남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수용정도와 활용 경향에 따른 스타일 발현의 특

수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 연구와 아메데오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에 기반을 

두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몸 관리행동을 수행하는 한국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

뷰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선호·수용하는 집단에서는 몸의

변화를 과시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타자 지향적 과시와 몸을 통한 자기표현 욕구 증가 및 단점의 보완을 위한

자기만족적 표현 욕구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촉진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선택

적으로 수용하는 집단에서는 몸과 패션을 분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몸과 패션의 분리는 신체적 편안함을

우선시하여 의복을 선택하거나 몸을 우선시하여 특정 의복 스타일로부터 자유롭게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의복 선택을 추구하였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배제·불호하는 집단은 몸의 단점 부각에 대한 두려움과

몸을 드러내는 스타일에 대한 자체적 거부감이 나타났으며, 타인 시선에 대한 불편함, 성별 스타일 고정관념

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방해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선택과 활용에 있어

서는 상체와 하체의 구분된 잣대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한국 남성들은 상체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것은 비교

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하체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의복 선택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또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선택에 있어 색상과 디테일을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

은 몸에 밀착하는 실루엣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시화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의 결과

들을 바탕으로 한국 남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특수성은 집단의식에 따른 스타일 결정, 패션스타

일에 규정되는 이상적인 몸의 재구성, 관리된 몸을 통한 내면의 표출로 도출되었다. 

주제어 : 남성 패션, 바디컨셔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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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몸은 패션의 의미를 전달하고 개개인의 경험이

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패션을 발현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실체로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대에 들어 몸에 대한 의식과 

태도는 몸의 영역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게 되고, 특히 몸이 사회가 

형성한 외모규범과 관련지어져 하나의 소비대상이

자 자기표현의 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몸에 대한 의식이 확장되면서 바디컨셔

스 패션스타일(body conscious fashion style) 개념을 

탄생시켰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인간의 몸

에 대한 미학적 재발견에서 출발하였으며 몸의 실

루엣을 드러내는 스타일을 의미한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몸에 관한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면

서 주요한 패션 테마로 빈번히 다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과거 몸이라는 

실체는 여성의 몸과 관련지어져 다루어 졌다면, 

최근 들어 남성의 외모관리가 중요해지고 남성의 

몸이 대상화 되고 남성 소비자도 패션시장에 중요

한 소비자로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

다. 특히 지난 몇 년 사이 남성들의 몸에 대한 인

식이 이전과 많이 변화됨으로써 남성의 바디컨셔

스 패션스타일도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현대에는 남성들이 외형적 개선을 위한 

몸을 관리하는 행동이 만연하고 있고, 어느 때보

다 몸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몸

에 대한 의식 변화가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고 이

는 의복 선택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Park(2018)의 기사에 따르면 그동

안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진 레깅스를 찾는 남성들

이 크게 늘면서 남성용 레깅스 시장이 고속성장하

고 있다. 이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함과 

동시에 편안함에다 스타일까지 갖추면서 건강미와 

몸매를 드러내 자기관리를 하는 남성에게 다가가

면서 패션과 관련하여 남성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서 관련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몸 

관리행동을 실천함으로써 몸의 생물학적 변화뿐만 

아니라 몸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의복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 몸을 의식하는 수준변화가 

관찰 가능하며, 이와 같은 몸에 대한 의식과 의복

태도의 변화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인

식 및 활용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와 같이 현대에 들어 남성들은 한국 패션산

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남성의 몸을 관리하는 행동은 가시적인 변화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내의 

몸 의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바디컨셔스 패션스타

일 활용 관련 연구들은 여성들 중심이었다. 즉, 한

국 남성의 몸 의식 변화에 따라 바디컨셔스 패션

스타일이 어떻게 수용되고 발현되는지에 관한 연

구가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남성들

의 몸 의식과 태도변화에 따라 바디컨셔스 패션스

타일 수용정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이와 개인이 

추구하는 패션스타일과의 상호 영향력을 파악하는 

연구는 기존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

과는 상이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Lee(2017)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들은 몸 관리행

동을 실천함으로써 몸의 외형적 개선을 추구함과 

동시에 ‘자기관리가 된 남성’, ‘업무 능력이 탁월

한 사람’,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원활한 남성’

과 같이 사회적 의미를 담고자 하고 있었다. 결과

적으로 한국 남성에게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개선된 몸의 외형적 형태를 드러내고 개인의 외형

적 특질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의복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하지만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욕

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바디컨셔스 패션스

타일의 수용정도와 활용방법에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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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몸 관리행동

의 경험에 따른 몸 의식 변화 원인에 따른 의복태

도 변화를 밝히고자 하였다. 더불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수용정도에 따른 영향요인을 파악함

으로써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활용경향과 특수

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개념

패션에서 바디컨셔스라는 용어는 1960년대 말

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몸에 대한 관심이 개인

의 패션스타일에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우리의 신체에 대해 미학적으로 재

발견하고자 하는 의식에서 출발한 특징 때문에 몸

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며, 인체를 감쌈으로서 몸의 

선을 뚜렷이 나타난 실루엣과 몸을 최대한 드러내

는 스타일을 의미한다(Jo, 2001). 

이와 같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일반적으

로 몸을 자연스럽게 감싸는 소재로 만들어진 혹은 

몸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의복 스타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몸

이 외형적으로 중요하게 의식되어진 스타일로서 

몸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또는 뚜렷하게 그대로 드

러나거나 몸의 형태가 살려진 것을 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되어 몸을 

가시화 하여 드러낼 수 있는 스타일을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몸을 드러내는 

스타일이 보편화 되지 않았고, 보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몸에 밀착하는 하나의 스타일

로 논의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축성 소재

의 혼용으로 몸에 밀착하여 몸을 드러내는 스타일

과 몸에 맞게 재단되어 몸의 외형적 형태를 드러

내는 스타일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2. 20세기 남성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형성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탄력적 스트레치 소

재의 비약적 발전, 편의를 도모하는 대중의 욕구 

증가, 레저문화의 확대에 의한 기능적인 목적의 

의복의 필요성이 확대 되면서 대중들에게 유행하

게 되었다. 1990년대는 전체적인 패션 경향이 ‘스

포츠 룩’으로 흘러감에 따라, 많은 디자이너들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바탕으로 영감과 아이디

어를 얻고, 특히 스트레치 소재들에 의한 컬렉션

이 다수 진행되었다(Ha, 2000). 이러한 섬세하고 

정교해진 소재들은 스트레치에 의한 간편함과 동

시에 새로운 디자인을 탄생시키면서 젊은이들 사

이에 대거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스포츠참여를 

제외한 경우, 보편적으로 여성복을 중심으로 유행

하였으며, 남성복의 바디컨셔스 경향은 2000년대 

초반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남성 바디컨셔스 패션

스타일은 1900년대에 이르러 스포츠웨어의 대중화

에 힘입어 스포츠웨어에서의 탄력성 소재를 사용

하며 등장하였고, 기능성과 함께 단순성의 특성을 

띄면서 나타났다(Jo, 2001). 이후, 남성복에서도 여

성 속옷의 전유물로만 여겨왔던 얇고 비치는 소재

를 이용하여 남성 몸을 노출시키거나, 여성복과 

근접한 의복 디자인을 선보였지만, 신축성 소재로 

몸을 노출시키는 것이 일상복에서는 두드러져 나

타나지 않았다.

2000년대 이전 남성복은 특색 없는 윤곽의 실

루엣이 대부분이어서 몸을 드러내는 스타일이 제

대로 표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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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인한 남성복 패션시장 

성장과 남성 소비자들의 패션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 이루어지고 남성복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남성 소비자들의 개성화와 패션화가 두드러지면서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몸의 실루엣을 드러내

는 패션스타일이 남성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

면서 의복 맞음새에 대한 중요성이 남성복에도 나

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남성에게도 몸의 

형태를 드러내는 슬림한 실루엣이 받아들여지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캐주얼 의복뿐만 아니라 정

장관련 시장에서도 슬림한 실루엣이 유행하면서 

남성복의 기준이 변화하였다.

남성복 실루엣에 대한 미적 기준이 변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Hogge et 

al.(1988)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남성 

소비자는 디자인이나 스타일, 칼라 등의 요소보다 

의복의 맞음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복의 사이즈는 과거 남성의 

키가 큰지, 평균인지, 작은지 등 키에 기준을 두어 

왔다면, 최근에는 몸의 부피와 핏의 정도에 따라 

그 기준이 다양해지면서 의복의 호칭과 호수도 다

양해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남성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2000

년대 이후 개인들의 몸 의식이 변화하면서 남성들

도 여성 못지않게 외모관리행동 참여가 확대 및 

보편화되면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수요가 증

가하고 있다. 특히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몸의 

실루엣을 구현하는 신체 우선형 의복으로, 의복 

맞음새에 관한 개인의 요구를 일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남성 패션시장에서도 그 수요가 지속적으

로 유지 및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한국 남성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인식

한국에서는 몸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패션스타

일이 사회·문화적 의식에 있어 경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영향력은 서구의 

패션 문화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몸을 노출하는 

기준은 시대나 사람, 지역마다 상이하고 성별에 

있어서도 허용의 범위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이다

(Kim & Lee, 2001). 특히 한국은 유교사상의 영향

으로 몸을 드러내는 패션스타일이 정숙성과 관련

되어 착장 희망여부와 관련 없이 쉽게 용인되지 

못하였다. 더불어 남성의 패션스타일은 여성과 비

교하여 외향적이고 성적 매력을 드러내는 것에 대

해 더욱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숙성 인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Koh & Kang, 1992). 

Choi(1996)의 기사에 의하면 1990년대 남성복은 

기존에 권위와 품위를 최고로 여겼지만, 섹시함을 

표출하기 위해 남성들의 복식에서도 몸에 밀착되

거나 노출하는 스타일의 출현이 빈번해졌다고 설

명하였다. 하지만 잘못 입으면 섹시함을 넘어 천

박하게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점에서 알 수 있

듯이, 당대의 남성이 의복을 통해 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의식은 여전히 보수적이었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성적매력을 강조하는 야한 옷차림으로 거리에 

나서는 남자들이 올여름 유난히 많이 눈에 띤다.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스판소재 티셔츠, 

몸에 딱 달라붙는 스타일이 유난히 많고 노출도 

예전에 비해 심해지고 있다. 그동안 남성복은 권

위와 품위를 최고로 여겼다. 그러나 요즘 젊은 층

들은 감각적이고 야성적인 옷차림을 선호한다. 특

히 바지통이 아주 좁아져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

러나므로 보기 민망할 정도이다. 남성패션전문가 

조정원씨는 젊은 남자들이 점잖고 평범한 옷에 싫

증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잘못 입으면 섹

시함을 넘어서 천박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신중해

야 한다고 충고한다(Choi,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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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남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이 1990

년대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의 대상이었지만, 그 

유행여부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1990년대 후

반 한국의 대중매체속의 연예인들은 몸을 드러내

는 다양한 패션아이템을 착용하고 출연하였으며 

이는 대중 사이에서 화제를 낳았다. 동시에 남성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소비는 증가하였고, 매

체가 대중에게 전달하는 정보가 집단적 몸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였을 때 남성들의 바디컨

셔스 패션스타일이 수용이 과거보다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복의 바디컨셔스 스타일 경향은 2000년대

가 되면서 자기 표현욕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아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패

션과 몸이 상호작용하며 개성 추구의 장이 되는 

변화를 겪게 되고, 남성들도 몸 관리에 더욱 적극

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남성이 의복을 통해 몸을 

드러내는 것을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간주하기 시

작하였다(Yoo, 2004).

“자신의 몸을 노출하려면 그만큼 자신의 몸에 

자신이 있어야 한다. 몸 만들기에 성공한 몸짱들

이 아니고선 노출 패션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 적

당히 탄력 있는 살집과 탄탄한 몸매가 선호대상이

다. 이런 몸매를 돋보이게 해주는 스타일이 주류

를 이룬다...세미정장이나 캐주얼 의상의 경우도 

노출이 심한 옷이 계속 강세이다. 요즘은 여성 못

지않게 남성들도 자신의 몸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실정이다(Yoo, 2004).” 

현대에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유행은 대중

들에게 과거보다 보편적인 스타일이 되었고, 다양

한 패션테마가 존재하는 현대 트렌드에 따라 다양

한 디자인을 통해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지

만 국내의 경우 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보수적

인 시각이 여전히 잔재하여 서구에 비하여 부정적

인 것이 틀림없다. 이는 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기준은 시대나 사람, 지역마다 상이하고 성별에 

있어서도 수용 범위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이르러 몸의 가치가 

개인 및 사회 집단에게 점점 높아짐에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인식 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

다. 몸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

니라는 대중의 의식이 확대됨과 동시에 개인의 만

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패션산업 또한 변화되

고 있기 때문이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Giorgi(1994)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용 정도에 따

른 요인 및 활용 경향, 특수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

택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범위 및 구성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 대상자의 몸 관

리행동 행태를 살펴보면, 헬스를 이용해서 몸을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19명이고, 싸이클링에 참여

하는 사례는 9명, 두 종목에 모두 참여하는 사례는 

4명 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20~30대로 한

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22명, 30대 11명으로 총 32명 이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를 선정한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몸 관리행동의 범위를 헬스와 싸

이클링에 현재 참여하고 2회 이상 3개월 이상 지

속한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년도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의하면 

주 2회 이상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에서 상위 세 

종목은 남성의 경우 보디빌딩 헬스(32.6%),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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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싸이클링(11.7%)으로 나타났고(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 최근 국내외에

서 국민 참여가 많아진 헬스와 싸이클링을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싸이클링의 경우 2010년 

남성기준 5.5%에서 2012년 11.7%까지 참여 인구가 

증가하였고, 더불어 싸이클링은 몸에 밀착되고 신

체의 굴곡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노출되는 싸이클

링 웨어를 착용한다. 이에 바디컨셔스 스포츠웨어 

착장에 따라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의식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할 것이

라고 판단하였다. 헬스와 싸이클링에 참여하며, 참

여빈도는 주 2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한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연령을 20~30대로 한정하였

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도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의하면 스포츠자 연령 중 20대(54.4%)와 

30대(53.4%)에서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를 위해 체

육활동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6). 이는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서 가장 활발히 몸을 관리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몸의 외형적 형태가 몸을 관리하는 목적

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며, 이러한 특징

은 몸에 대한 의식이 가장 폭 넓고 민감하게 작용하

고 있는 연령 집단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연구 대상

자로 선정하였다. 더불어, 현재 패션 산업에 강한 영

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패션스타일에 민감하게 반

응하는 집단으로, 몸을 관리하는 것과 패션스타일의 

상호연관성을 살펴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선행연구(Lee, 2017)의 한국 남성의 몸 이미지와 

몸 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의 후속연구로 진행되었

으며, 현상학적 연구를 설계하여 문헌연구에서 질

적 연구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선행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질문지를 개발하여 심

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

용정도와 활용경향을 분석하는 질문 내용은 Frith 

and Gleeson(2004)의 남성의 몸 이미지와 의복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준비하였으며 해

당 내용은 예비 심층 인터뷰를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관점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다양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 분

석 방법 중에서 Giorgi(1994)의 분석방법을 활용하

였다. 연구 자료에 대한 기술을 중시하고, 기술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개별적인 

삶 속에서 경험의 의미와 본질 구조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몸을 관리하는 남성들의 몸 

관리행동의 동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몸에 대한 의

식의 변화와 이를 바탕으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

일의 수용정도와 활용경향을 밝히고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특수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

의 목적을 고려할 때 적합하다고 보았다. 

Giorgi(1994)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첫 

번째 단계로 연구 대상자가 진술한 전체 내용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한 전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자료 속에 들어있는 단

어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자가 경

험한 상황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진술내용의 의미 단위를 구분을 위해 

부분적 의미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술문의 전체 의

미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적 의미 단위를 구별 하

였다. 의미 단위 분석에 있어 작위적 관점을 배제

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 단위’를 구분 짓겠다는 구제적인 목적을 가

지고 의미 단위를 구분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앞

서 의미 단위를 구분한 진술을 대표적인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변형된 의미

단위를 구조로 통합 하였다. 이를 위해 진술문의 

얽혀있는 의미에 따라 관련된 구성 요소들을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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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 실재 경험의 유형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도

록 배열하고, 변형된 의미 단위 속에 포함되어 있

는 개인이 경험한 사건의 심리학적인 구조를 일관

적인 기술로 통합 하였다. 

Ⅳ.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용 
정도와 발현의 특수성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몸의 실루엣을 드러

내는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 관

리행동에 따른 몸 의식 변화에 따라 그 수용정도

의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몸 의식 

변화에 따라 개인의 의복 선택에 있어서 몸을 드

러내고 활용하고자 하는 자기표현 욕구가 상승했

다(Lee,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

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수용정도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떤 요인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용 정도와 

발현 요인

1)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수용·선호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수용·선호하는 그룹

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촉진 요인은 크

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 번째, 몸에 대한 자신

감 상승으로 개선된 외형적 몸의 실루엣을 과시하

고자 하는 특성이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몸

의 외형적 개선을 통해 성취한 심리적 자신감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몸에 대한 민감

성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몸에 대한 만족감을 고양

시키고 의복을 통해 표현되는 개인의 몸의 표현에 

대한 긍정적 의식의 확대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의 외향적 특성

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들은 몸 관리 행동을 통해 신체적 성취를 이룸

으로써 자신감이 향상하고 몸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여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수용하

고 있었다. 동시에 자신의 몸을 타자와의 관계 속

에서 돋보이고 자랑을 위한 과시의 수단으로 활용

하고 있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의복을 통해 개

인의 몸 관리 방식이나 자신의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이다’와 같은 사회적 능력에 대한 새로운 가

치를 부여하기 위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활

용하고 있었다. 

“남자의 선 같은 거를 잘 빠져 보이게 해주고 

핏대로 딱 맞춰 입으면 몸을 부각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 몸이 참 좋구나! 연상이 되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왕 아침마다 열심히 운동

하는데...왜 아침마다 쇳덩이를 들고 있겠어요. 제

가 좋아서 하는 건 맞는데 이왕 하는 거 남들이 

알아주면 좋잖아요.” (김재현, 대학생, 24세)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두 번째 요인으

로는 개인 내면의 만족감을 가시화하여 표현하고

자 하는 개인적 욕구에 기반을 둔다. 남성들은 몸

의 개선된 변화를 성취함으로써 개인 스스로 몸에 

대한 만족감이 향상되고, 패션을 활용함에 있어서

도 최대한 몸의 외형적 실루엣을 드러낼 수 있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통해 몸을 존중하는 의

복태도가 확장 된 것이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수용하는 집단은 과

거에 자신의 몸에 대한 불만족으로 시도하지 않았

지만, 몸이 개선된 이후 개인 스스로 몸에 대한 만

족감이 향상되고 자기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스

타일 표현으로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활용하

고 있었다. 앞서 논의 하였던 개선된 몸의 외형적 

실루엣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두드러

져 보이고자 하는 몸의 과시적 표현일 뿐만 아니

라, 개인이 스스로 더욱 자신의 몸에 주목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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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짐으로서 몸에 대한 개인의 자기만족적 표

현이 그대로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불어 그들은 몸의 외형적 형태를 비롯한 특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핌으로써,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도 몸의 중요성과 존중이 크게 확대

되고 있었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통해 스스

로의 몸을 일상에서도 확인하고 의식함으로써 개

인의 몸에 대한 만족감은 더욱 고양되고 있었다.

“제가 똑같은 옷을 입어도 특히 셔츠나 티 같

은 거는 제가 달라붙는 스타일의 옷을 입어요...제 

몸이 장점이라고 말하기엔 뭐하지만 제 특성을 살

릴 수 있게 어느 정도 라인이 살릴 수 있는 옷들

을 많이 입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동이 되 있

는 몸이랑 안 되어 있는 몸이랑 남들은 몰라도 제 

스스로 차이가 느껴져서 그런 게 자신감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유영진, 대학생, 24세)

2)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선택적 수용

몸 관리행동을 통해 몸의 긍정적인 변화를 성

취함에도 불구하고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선택

적으로 수용하는 그룹은 의복이 개인의 몸 실루엣

과 특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

었지만,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수용하는 그룹

과 비교하여 패션스타일의 발현에 있어 신체의 편

안함을 우선시하고 몸을 패션보다 존중하는 가치

관에 기반하고 있었다. 즉,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도 몸을 부각하는 것이나 은폐에 의

미를 두지 않고 심리적, 신체적 안정감과 편안함

을 추구하는 것이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그룹은 몸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는 목적으로 의복

을 차용하지 않는 것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는 패

션과 몸을 분리하여 패션스타일을 발현하고 몸의 

중요성보다 패션을 중시하는 경향 또는 몸과 패션

을 동등하게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바디컨셔스 패션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

은 개인이 자신을 패션을 통해 표현함에 있어 몸

의 편안함의 중시 즉, 몸을 우선시 하여 활용하고

자 하는 의식이 발현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디

컨셔스 패션스타일이 몸의 안정감을 방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방

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저는 한창 스키니 유행할 할 때 도 안 입었거

든요. 입어본적도 없는데 상상해 봤어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별로 좋은 기

분 아닐 거 같아요. 제가 하의 같은 경우는 다리가 

두꺼운 편인데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디 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 거 같아

요. 그냥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강민호, 대학생, 

21세)

연구 참여자들은 몸 관리행동이 지속되면서 몸

의 외형적 변화를 가져왔고, 대표적인 몸의 가시

적 변화로는 근육증가를 들 수 있다. 개개인에 따

라 몸을 부위별로 다르게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

를 반영한 경우도 있었지만 근육증량이 높게 나타

날수록 바디컨셔스 의복을 착용할 경우 신체적 불

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들은 몸에 대

한 민감성이 확대되면서 외형적 실루엣에 대한 민

감성뿐만 아니라 신체적 효용성에 대해서도 그 관

심이 높아졌다. 

“저는 오히려 예전에는 셔츠도 핏하게 입고 그

랬거든요? 근데 제가 몸이 크니까 붙는 바지 같은 

거는 처음에 입을 때 고통스럽거든요. 그렇다고 

처음에 좀 편하게 입으면 바지가 늘어나는 것 같

기도 하고 그래서 허리 맞으면 사고 그러기는 하

는데 이번 여름에는 한 번도 안 입게 되긴 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좀 헐렁하게 편하게 입는 

방향으로 변한 것 같아요.” (주진우, 대학생, 26세)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집단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두 번째 영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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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의복을 통해 몸의 특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에 기인하여 의복을 선택하지 않고 몸

의 특성을 통해 의복의 형태를 결정 짓는다고 의

식하는 경향이다. 이와 같은 연구 참여자들은 의

복의 실루엣을 통해 몸을 가시화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식으로 나누어 인식하는 것

은 아니었다. 이들은 실제로 몸의 개선을 통해 변

화된 몸은 의복의 실루엣을 굳이 드러내어 발현하

지 않더라도 몸의 형태가 의복의 형태를 결정 짓

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개인이 특별하게 패션요

소를 통해 몸을 치장하고 가꾸지 않아도 몸의 개

선 자체가 의복 스타일의 자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디컨셔스 패

션스타일의 수용정도 및 선호 여부에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다.

“원래 큰 옷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진짜 몸 괜

찮은 사람은 대충 입어도 좋다고 보니까 일부러 

드러내는 것이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정

근, 대학생, 27세)

3)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배제·불호 

현대는 개인의 표현성과 소비가 강조되면서 몸

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인식하는 문화로 인지되고 

있다. 따라서 몸의 개선과 같은 성취결과를 획득

한 남성들은 패션을 통해 개인의 몸을 과시하거나 

몸에 대한 의식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복 선택에 있어 개인의 몸을 왜곡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시도를 통해 몸의 가시화를 축소하려는 

시도들이 발견되었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수용정도는 몸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와 관련되어 

발생이 되기도 하지만, 개인이 사회관계 속에서 

습득한 사회·문화적 의식의 작용은 바디컨셔스 스

타일을 발현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

문이다.

특히, 몸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하려는 의

식은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개인의 몸을 왜곡하여 살피거나 단점에 대해 더 

크게 의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몸 의식의 

영향아래 이 그룹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

적 단점이 부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즉, 이들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결과로 타

인 시선이 자신의 몸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심리

적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바디컨셔스 패

션스타일 발현의 방해요인으로 직결되고 있었다.

“요즘 머슬핏이라고 몸 좋은 사람들이 몸매가 

드러나게 입는 그런 옷들 내가 몸이 그렇게 까지

는 안 되니까 못 입고요. 제가 하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굵은 편이어서 스키니 까지는 아니더라도 

핏감이 좋은 바지를 입으려고 하면 너무 안 어울

려서 도전해 보고 싶었지만 포기했죠.” (강경준, 

건축가, 34세)

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몸의 단점

이 타인에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지

만 자신의 몸 자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내재화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진술은 

개인의 몸의 만족정도와도 관련이 있었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남성의 몸이 공적 장소에서 가시화 되

는 것에 대한 부정적 혹은 보수적인 시각이 체화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여성들

이 몸을 드러내는 옷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성으로 인정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인 것과 달리 

남성이 몸을 드러내는 스타일 발현에 대해서는 보

수적인 시각이 강하게 내면화 되어 작용하고 있었

다. 

“옷은 저 좋자고 입는 것도 있지만 보여주기 

좋으라고 입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원준, 

회사원, 33세)

의복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중요한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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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관계의 발달과 

유지가 중요한 20~30대의 인식과 매우 깊게 연관

하고 있었으며,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문화적 규범

에 암묵적으로 동조해야 한다는 심리가 발현되고 

있었다. 특히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배제 하는 

요인으로는 타인의 시선 및 때와 장소를 가려 의

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의식 때문이었다. 특히, 한

국 사회의 보수적인 문화적 규범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정숙성과 관련된 인식에 깊게 연관되

어 있었다. 

주요 생활공간이 직장 환경인 30대 연구 참여

자들의 경우 직무 생활에 있어 바디컨셔스 패션스

타일이 정숙성에 위반된다고 인식하거나 제재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여전히 한국 직무 환

경에서 몸과 의복에 대한 암묵적 규범이 존재하고 

있으며, 개인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옷이 조금만 타이트

하면 여학생들이 셔츠 열어봐도 되냐고 농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동료 선생님들이 

저한테 학교에서 그런 옷 입지 말라고 하셔서 의

식하고 수업 할 때는 일부로 퍼진 옷을 입어요. 그

런 외부적인 갈등 때문에 제가 좀 더 보수적이 된 

것 같아요.” (최지원, 교사, 30세)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 한국 사

회에 잔재된 성별 이미지는 연구 참여자들이 바디

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배제하는 주요 방해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한국 남성들은 한국 사회가 인정하고 

허용하는 남성의 의복스타일의 범위에 대해 민감

하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서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몸

에 밀착하거나 몸을 노출하는 특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여성스러운 스타일 혹은 여성만이 

착용하는 스타일로 인식하는 패션스타일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이 작용하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성 이분법적 사고가 

다소 완화 되었다고 믿어져 왔다. 지난 몇 년 사이 

여성적인 이미지를 차용하는 크로스 섹슈얼이나 

패션과 외모를 중시하는 메트로 섹슈얼과 같은 용

어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

지만 남성의 몸이 신체적 능력에 기초하고 여성은 

몸의 매력에 기초하여 평가되는 의식이 패션스타

일 표현에도 잔재하여 나타나고 있었다. 

“요즘 상황에서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

은 여성스럽게 남성분들은 남성스럽게 입는 걸 선

호해요. 흔히 남자들이 핑크색을 입는다던지, 딱 

붙는 옷을 입는다거나 그런 게 꺼려지는 거 같아

요.” (안재진, 대학생, 24)

종합적으로, 한국 남성들의 바디컨셔스 패션스

타일 수용정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발현요인

을 구체화하면 다양한 촉진 및 방해 요인이 발견

된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촉진 및 방해 요

인은 몸 의식 발현요인과 같은 매커니즘으로 개인

이 몸에 대해 발현되는 개인적 영향요인과 사회·

문화적 영향요인으로 구체화 되어 나타났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수용하

는 경험이 상승, 유지 또는 축소되는 경우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각 그룹의 공통된 진술들을 바탕으

로 스타일 발현의 영향 요인을 알아 본 결과 각 

그룹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일상복으로 수용

하고 선호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그룹,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그룹, 배제하고 선호하지 않는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일상복으로 수용하고 

선호하는 그룹 A는 <Figure 1>과 같이 개인의 욕

구에 기인하는 자기표현욕구와 같은 개인적 영향

요인이 스타일 발현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었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선택적으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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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그룹 B는 개인적 영향요소와 사회·문화적 영

향요인이 개인에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배제·불호하는 그룹 C

는 개인적인 영향요인 보다 사회·문화적 요소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수용정도

에 따른 영향 요인과 하위구성 요소를 도표화한 

것이다.

2. 한국 남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특수성

본 절에서는 한국 남성들이 바디컨셔스 패션스

타일을 어떠한 선택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활용

하며 이에 근거하여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

에 있어 어떠한 특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적 경험 및 감정에 따라 진술을 분류하여 자

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

일 활용경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의 

어휘를 분석하여,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통해 

개인이 추구하는 이미지 및 의미를 분석하여 특수

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소비자의 의복선택 및 활용 방법은 개인의 특

성이나 상황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선택요인의 분

류기준이 불분명하면 각기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몸 의식이 변

화하면서 수용·선호하는 그룹 15명의 연구 참여자

들의 진술로 한정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수용·선호하는 그룹 

참여자들의 특징은 의복 선택에 있어 몸이 가시화 

되어 표현되는 것을 매우 중요시 하고, 개인의 몸

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바디컨

셔스 패션스타일이 자신의 개선된 몸을 더욱 긍정

적으로 발현하게 하는 스타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분석 결과는 응답자 개개인들의 패션취향과 사

회·문화적 배경의 차이 및 체화 정도에 따라 바디

Figure 1. Factors that influence the acceptance of body-conscious fashio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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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셔스 패션스타일 활용경향이 다소 개인화되어 

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공통적으로 제시

하고 있는 스타일 발현에 기반을 두어 분류하여 

분석 하였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선택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패션디자인 요소인 

실루엣, 색상, 소재 및 디테일로 구분하여 분류하

였으며, 더불어 인터뷰 참여자들의 일상복 사진을 

동의하에 제공받아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진술과 

시각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한국 

남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활용경향에 관한 

인터뷰를 분석함에 있어 각 아이템을 설명하는 진

술에 나타난 어휘들을 정리하여 바디컨셔스 패션

스타일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이미지 및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패션을 통해 몸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도 몸

을 평면적으로 가시화 하는 기존의 의미보다 개인

적 차원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였다. 

하지만 현대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영향은 개인

이 몸에 가지는 의식의 주체성을 축소시키고 사

회·문화적 틀 안에서 개인의 의식이 체화 되는 복

잡한 관계 특성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 남

성들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 상

당히 제약적인 발현이 이루어지는 공통적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몸의 의미가 한국 남성들의 일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

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디컨셔스 패

션스타일을 통해 발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복합적

인 의미들을 맥락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 

남성들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발현함에 있어 

개인이 경험한 몸 의식과 관련된 복합적인 경험과 

의식 변화의 관계특성을 바탕으로 도출한 바디컨

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다.

1) 내면화된 집단의식에 의한 스타일 결정

현대 한국 남성들이 몸을 관리하고 몸을 드러

내는 의복을 착용함으로서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

하는 것에 있어서 개인의 결정권이 높아졌다. 하

지만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는 한국 남성들은 자신

의 몸에 대한 긍정적 의식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

구하고 내면화된 집단적 가치로 인해 개인의 바디

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에는 상당한 제약 요소가 

발견되었다. 

현대는 패션을 통한 자기표현에 있어 고정관념

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감성을 추

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의 사회·문화적 의식은 

집단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중시하는 남성에게 개

인의 주체적 패션스타일 발현은 쉽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 응답자들의 몸에 대한 의식이 패션으

로서 표현됨에 있어 그 중요성은 매우 확대되어 

나타났으며, 특히 몸 관리행동을 통해 개선된 몸

이라는 성취결과를 습득한 남성들에게는 몸의 과

시 욕구가 패션으로 반영되어 몸의 실루엣을 드러

내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욕구가 증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남성은 바디컨셔

스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개인화 

하지 못하고 보수적인 한국 사회·문화 의식에 크

게 영향을 받아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재구성

하여 결정짓고 있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몸을 드러내는 실루엣에 

대한 욕구에 기인하여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발현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사회 집단에 의해 

제재를 받거나 타인의 제재에 의해 시도 횟수가 

줄거나 아예 자신의 선호 실루엣을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몸의 외형적 형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스

타일이 여성스럽다 혹은 꼴불견 이라는 이유를 들

어 만류하는 동료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또는 타인의 제재 

없이도 내면화된 집단의식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의식하고 선택적으로 수용

하거나 스타일 선택에 스스로 제재를 가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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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집단이 정해 놓은 암묵적 규범이 개인에

게 내재화되어 작용하며 개인은 사회관계망의 가

치를 추구하는 것을 개인의 주체적 스타일 발현보

다 중요하게 의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자들이 셔츠를 근육이 잘 드러나게 핏하게 

입는 거는 포멀한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

각해요. 선입견일수도 있지만 옷을 통해 몸매를 

과하게 드러낼 정도로 운동한 남자들은 사회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이 아예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가 

아니면 사회적 위치가 낮은 확률이 많으니까요.” 

(서형욱, 회사원, 34세)

한국 남성들은 집단의식이 매우 강한 집단이기 

때문에 몸을 관리하여 근육을 만드는 것을 통해 

남성다움을 추구하고 이를 미덕으로 내세우는 사

회적 분위기에 비교적 긍정적으로 동조 한다. 반

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

서 부정적으로 인식됨에 따라, 사회적 시선을 아

랑곳하지 않고 개인의 스타일로 발현함에는 어려

움이 따른다. 특히, 한국 남성들은 바디컨셔스 패

션스타일 표현에 있어 집단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

며 가꾸어진 몸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만 집중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중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의식하고 있었다. 즉, 

몸의 변화를 부각시키기 위한 스타일 표현에만 집

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패션으로 표현된 몸을 

통해 타인 및 집단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가에 

대해 전략을 세워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몸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무게가 여성과 

남성 사이에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남자들은 몸을 드러내는 방식에 무게가 다른 것 

같아요. 몸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보다 어떻게 디

테일을 살려서 과하지 않게 드러내는가에 달려 있

는 것 같고요.” (박강성, 회사원, 34세)

종합적으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개인의 바

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 욕구와 사회·문화적 집

단의식에 의해 형성된 가치 간에 발생하는 내외적, 

내재적 조화 또는 갈등으로 인해 바디컨셔스 패션

스타일 발현 형태는 가변적인 특수성을 지닌다.

2) 패션스타일에 의한 이상적인 몸의 재구성

사회․문화적 기준이 개인의 몸 의식에 매우 강

하게 작용하여 몸 관리 행동의 실천의 매개가 되

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개인의 몸 의식은 주관

적인 것으로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몸 관리

행동은 개인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여 실천하기

도 한다. Lee et al.(2010)의 연구 결과에서 전반적

으로 한국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남성 체형이

나 미국에서의 이상적 남성 체형은 신체크기나 근

육의 발달도 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체형

의 범위가 좁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본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과 복합적으로 살

펴본 결과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의 이상적인 

몸은 각 개인이 선호하는 몸 이미지와 차이를 보

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사회·문화적 현상들에 의해 몸의 이미지

가 이상적 기준으로 표준화된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 남성들 개인이 선호하는 형태와는 다르거나 

몸을 관리하게 하는 실천행동에 강력하게 작용하

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주목할 만 한 점은 자신

의 패션 발현에 있어서의 몸은 매우 대상화되고 

사회가 형성한 보편화되고 표준화된 이상적인 몸 

이미지가 실제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 방해 요소

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오히려 옷 스타일 때문에 운동하다 보면 

아 너무 키우면 바지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일단 옷은 슬림한 몸

이, GD처럼 슬림한 몸이 잘 어울리는데,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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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들 다 말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옷걸이라고 

해야 하나 옷은 너무 뿔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운동하면서도 걱정이죠.” (이정근, 대학생, 

27세) 

각 개인들이 목표하는 이상적인 몸 이미지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더욱 구체적

으로 나타났다. 몸 관리행동을 실천하게 된 계기

를 살펴보면 특정한 대상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함께 운동하는 동료 및 주변 인물들에 대

한 동조와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가치관이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었다. 추구하는 이상적인 몸 이미

지는 개인화 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몸 

의식을 패션으로 발현함에 있어서는 옷이 잘 어울

리는 몸에 대한 고정적 의식이 발현되는 것이 특

징적 이였다.

한국 남성들은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는 개

인이 가지는 고유한 몸 이미지 보다 패션스타일이 

규정하고 있는 몸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들이 생각하는 옷이 잘 

받는 이상적인 몸은 키가 크고, 슬림 하며 팔다리

가 길고 어깨는 역삼각형으로 벌어진 반면, 하체

는 근육 없는 슬림한 형태였다. 

결국 남성들은 개인 스스로 추구하는 이상적인 

몸에 대한 성취를 달성한 경우에도 사회․문화적으

로 형성된 패션스타일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적 몸

에 본인이 부합하지 않은 경우 몸을 과시하지 않

고 은폐하거나 분리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몸의 

표준화 틀 안에 편입되지 않은 연구 참여자들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표현에 매우 소극적인 자

세를 취했다.

“제가 하체 운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좀 두껍거

든요. 그래서 스키니 진 같은 거 입을 때는 아무래

도 저한테 안 어울리는 거 같아서 그때는 스트레

스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옷빨이 잘 받으려면 키

가 크고 다리가 길고 다리가 너무 두껍지 않아서 

옷에 핏을 망치지 않는 그런 몸이 옷빨을 잘 받는

다고 생각하거든요. 루즈한 옷을 입을 때는 그렇

게 상관없는데” (김지훈, 사진작가, 34세)

한국 남성들의 이상적인 몸 이미지 구성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패션 매체가 생성한 

이미지의 내면화뿐만 아니라 집단 구성원 혹은 개

인이 속해있는 환경과 가치관이다. 한국 남성들의 

이상적 몸 이미지는 여성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다

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회․문화적 요구 아

래 ‘남성다운’, ‘강한’, ‘부피가 큰’ 등과 같은 가치

를 추구하거나 또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건강

한 몸에 기반을 두어 체력적으로 원활한 활동에 

기인하는 몸을 추구하는 등 개개인이 추구하는 몸 

이미지와 가치정도는 개인화 되어 달리 나타났다. 

반면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는 패션 매체가 생

성하고 있는 이상적 이미지가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 적절하다고 강하게 내면화 되어 있었다. 

한국 남성이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 이상적인 

몸으로 대표되는 인물은 패션모델과 연예인 등 패

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인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이상적인 몸의 형태는 개인이 선

호하는 이상적인 몸 이미지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

었지만 그 형태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 

이였다. 특히 30대 남성들은 20대와 응답과 비교

하여, 부피 있는 몸의 형태와 건강 체력 중심의 몸

을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이들은 개인의 신체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도, 바디

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는 자신의 몸이 

그 옷을 입을 정도의 몸이 되지 않는다는 진술과 

함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배제하는 특징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몸이 개인의 이상적 기준과 

일치되고 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도, 패

션스타일 발현에 있어서는 패션스타일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적인 몸과의 비교를 통해 제약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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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거나 몸과 패션을 분리해 버림으로서 배제, 

불호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기도 하였다.

즉,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발현은 개인이 가

치를 두는 이상적인 몸과 패션이 규정하는 이상적

인 몸이 조화롭게 혹은 충돌하여 개인의 이상적인 

몸의 기준이 재구성됨으로써 발현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3) 관리된 몸을 통한 개인 내면의 표출

현대는 이미지 시대라고 불리울 만큼 개인이 표

현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동경에 따

라 노력이 강화 되고 있다. 남성들은 의복의 다양

한 디자인 특성을 통해 개인의 이미지를 일반적으

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단련된 몸을 가시화 하여 

보여줄 수 있는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활용하

여 개인의 내면을 표출하고자 하고 있었다. 

의복은 개인의 자아표현과 관련되어 논의되어 

진다. 의복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을 표

현함으로서 하나의 상징적 요소로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아는 자기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의 총체 즉, 감각적, 개념적, 인식적, 

감정적 성분이 합쳐진 자기 자신에 관한 총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남성들은 바디

컨셔스 패션스타일이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가시

화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몸 의식과 관련하

여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그대로 표출할 수 있

는 스타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남성들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발현

함에 있어 기존에 관리된 몸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복으로서 그 장점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하는 의식에서 출발한다. 즉, 

몸을 일차원적으로 가시화 하여 보여주는 것과 같

은 신체적 표현의 중요성보다 개인의 내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중요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바디컨셔스 패션스

타일은 기본적으로 개선된 몸의 실루엣을 직․간접

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실루엣적 특성으로 타인의 

시선을 통해 신체적 매력을 어필하는 일차원적인 

자기표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의 몸 의식에 

따른 그 가치는 신체적 매력을 가시화 하는 것을 

통해 ‘자기관리가 잘 된 사람이다’ 혹은 더 나아가 

‘업무능력에 원활한 사람이다’ 라는 타인 혹은 사

회관계망 안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착용하는 양

상으로 발현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여성들이 몸을 노출하는 

현상의 원인이 오늘날 사회적 규범이 자유로운 인

간 감정을 억제하는 정도를 약화시킴에 따라 여성

들이 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내재된 성적 욕구를 

표현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여성대상의 연구 결과

와는 달리, 몸을 드러내는 패션스타일 발현이 성

적 또는 신체적 매력 어필을 목적으로 한 다기 보

다 몸을 관리한 특징이 옷을 통해 자신의 개인의 

내면적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결

과적으로 타인 및 사회로부터의 자신이 인정받고

자 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기관리를 안하는 게 그냥 몸매적인 부분뿐

만 아니라 그 밖의 것들도 자기관리 안 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거 하나만 보고 다른 것들도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능력까지도 게을러서 

운동도 안하면서 자기일은 잘 하겠나 그런 거죠. 

외모적인 것이 주는 자신감은 중요하고 끊임없이 

생각할거 같아요. 그래서 운동이나 외모 관리하는 

건 죽을 때까지...그러니까 아무래도 옷을 입어도 

몸매가 잘 드러나는 게 그 증거인 것 같아서.” (바

리스타, 34세)

한국 남성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하는 

것은 몸의 외형적 특질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미뿐

만 아니라, 몸을 관리하는 실천들의 결과를 가시

화하여 개인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표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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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의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한국 남성들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외부

적. 내부적 가치와 의미에 주목하고 있으며, 개인

의 몸의 특질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내적의미를 

복합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을 활용하고 있었다. 즉, 한국 남성들에게 바디컨

셔스 패션스타일은 개선된 몸을 노출시킴으로써, 

개인의 내면을 가시화하고 타인 또는 사회에 호감

을 주는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발현되는 스타일

인 것이다. 

Ⅴ. 결 론

현대 한국 남성은 기존에 여성과 구분하여 논

하기 어려울 만큼 외모를 가꾸기 위해 많은 투자 

및 다양한 몸 관리행동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 남

성들에게 외모관리행동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다양한 외모관리행동 중에 몸 관리

행동이 가장 기본적이며 보편화되어 있다. 20~30

대 한국 남성들은 몸 관리행동과 몸의 개선을 통

해 몸 의식이 변화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의복태

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의복을 선택하고 활

용하는 방법에 있어 몸을 의식하는 수준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는 몸을 옷을 통해 더욱 매력적으

로 과시하고자 하는 자기표현 욕구가 확대되면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욕구도 높아졌다

(Lee, 2017).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수용 정도에 따

라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바디컨셔스 패션스

타일을 선호, 수용하는 그룹은 몸을 드러내고자 

하는 타자지향적 과시와 자기만족적 표현 욕구에 

영향을 받았다.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선택적

으로 수용하는 그룹은 몸의 안정감 추구와 몸과 

패션을 분리하는 경향을 통해 바디컨셔스 패션스

타일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배제, 불호하는 그룹은 

타인 시선에 대한 불편함, 보수적인 문화 규범, 성

별 패션스타일의 고정관념에 의해 수용하지 않거

나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남성들은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을 

발현함에 있어 사회․문화적 기준에 강한 영향을 받

아 개인적 스타일 발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핏감있게 재단된 의복

을 통해 몸의 실루엣을 구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집단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체형에 대한 종합적

인 이해를 바탕으로 의복 구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은 의복의 몸

의 맞음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

므로 일반적인 효용의 목적도 있지만 개인의 감정

적인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사이즈의 다양화, 

재단 및 소재의 기술적 요소의 개발이 필요할 것

이다. 

한국 남성의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특

수성은 집단의식에 따른 스타일 결정, 패션스타일

에 규정되는 이상적인 몸의 재구성, 관리된 몸을 

통한 내면의 표출로 도출되었다. 남성들이 바디컨

셔스 패션스타일을 발현하는데 있어서 몸에 대한 

자신감에 기인하여 몸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관리된 몸을 통

해 자기관리가 된 남성, 업무 능력,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원활한 남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상승

시키고자 하는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이

에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의 디자인 설정에 있어

서도 몸의 외형적 형태를 드러내는 실루엣 측면뿐

만 아니라 남성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이미

지를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가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몸이 한국 남성들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집단임을 확인하

였다. 한국 남성에게 있어 몸의 의미가 그 어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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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중요해지고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 만큼 패션업계에서도 이들의 수요

에 대응할 수 있는 의복 기획과 디자인 방향 설정

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남성들은 바디컨셔스 패

션스타일을 발현함에 있어 바디컨셔스 스타일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경우에도 사회·문화적 기준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아 개인적 스타일 발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의 

체형과 니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의

복 기획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몸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현대 한국 

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몸 관리 경험에 

따른 구체적인 바디컨셔스 패션스타일에 대한 인

식과 수용정도를 파악하고 활용 경향에 따른 바디

컨셔스 패션스타일 발현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질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양적 연

구 기반의 후속연구를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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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significance of the manifestation of a body-conscious fashion style by examining 

its trend and specificity based on its acceptance. Literature research was performed, and Amadeo Giorgi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ies were applie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mong men in their 20s and 30s who 

demonstrated sensibilities to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body and regularly practiced body management. The results 

revealed a group of men who preferred and accepted the body-conscious fashion style, the promoting factors were 

determined as other-oriented ostentation to show off body change, an increased desire for self-expression through the 

body. In a group of men who selectively accepted the body-conscious fashion style, a tendency to separate the body 

from fashion was exhibited. In a group of men who rejected or disliked the body-conscious fashion style, fear of 

emphasizing the shortcomings of the body, feeling uneasy with the attention of others, conservative environment and 

gender stereotyping were determined as obstacle factors for the manifestation of the body-conscious fashion style. 

When adopting the body-conscious fashion style, Korean males exhibit a positive attitude toward displaying the shape 

of the upper body but a passive attitude toward showing that of the lower body and use colors and details in a highly 

limited manner when selecting the body-conscious fashion style. The specificities of the manifestation of body-conscious 

fashion style include the selection of a style according to an internal group consciousness, reorganization of an ideal 

body and internal expression through a managed body.

Key words : men’s fashion, body conscious, body conscious fashion style, body


